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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솜한국학교, 故김영옥 대령에 대해 배우는 시간 가져

다솜한국학교는 12월 12일 역사 교육 시리즈 ‘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’ 세 번째 시간으로 ‘100% 미국인인

동시에 100% 한국인 김영옥 대령’ 수업을 진행했다.

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 소재 다솜한국학교(교장 최미영)는 12월 12일 역사 교육 시리

즈 ‘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’ 세 번째 시간으로 ‘100% 미국인인 동시에 100% 한국인

김영옥 대령’ 수업을 진행했다.

최미영 교장은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준비된 시청각 발표 자료와 동영상, 그리고 학생들의

역할극과 퀴즈 등이 포함된 재미있는 강의를 펼쳤다. 

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세 번쩨 순서 

‘100% 미국인인 동시에 100% 한국인 김영옥 대령’ 주제 학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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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들은 강의를 들으며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전쟁 영웅으로 청소년, 여성, 장애아, 노

인, 입양아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김영옥 대령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기

회를 가졌다.

다솜한국학교는 12월 12일 역사 교육 시리즈 ‘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’ 세 번째 시간으로 ‘100% 미국인인

동시에 100% 한국인 김영옥 대령’ 수업을 진행했다.

최 교장은 “진정한 영웅은 사후에 더 유명해지고 평가받는다는 말이 있는데, 김영옥 대령이

바로 그런 분”이라며 “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편견과 고난을 넘어서 불패 신화를 남

긴 전설적 전쟁영웅이자 위대한 인도주의자로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을

위한 활동에 앞장섰음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했다”고 말했다.

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 “김영옥 대령이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

가”라고 묻자 학생들은 “전쟁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돌아가면 내가 살던 사회를 더 나은 곳으

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말씀하신 것이 마음에 남는다”고 대답했다.

한편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안창호 선생과 박병선 박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

앞으로는 새미 리 박사와 서재필 박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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